
졸졸 졸졸
이 정도는 견딜만 하지
흔들리지도 밀리지도 않는
딱 적당한 그 정도
즐겨도 될 듯?

콸콸 콸콸
이건 또 무슨 일?
거세진 시냇물이 나를 밀어낸다
어디로 갈지 모르는데
꽉 잡고 버텨보자

둥글둥글
한참 버티다 보니
자리를 지켰더니
몰라볼 정도로
다른 형태가 되어버렸다

밀려오는 물결에
몸을 맡겨볼까나
차라리 자갈 돌이 되어
흐르는 물과 춤을 춰볼까나

쏘삭쏘삭
서로 부딪힌다 한들
너랑 같이 가다 보면
더 재미있고 덜 외롭겠지




